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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식품부 김현수 장관, 배 저온피해 현장 점검

 - 천안 소재 농가 피해 상황 점검 및 신속한 지원 강조 -

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5.27일(수) 오후 충청남도 천안

소재 배 저온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농가를 격려하고,

피해조사 진행 등 복구 지원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.

김현수 장관은 “개화기 꽃샘추위로 배 착과가 저조한 과원이

늘고 있어 우려가 크다”며, “현장 기술지도를 통해 농가 피해

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❍ 아울러, 지자체 관계자에게 “저온 피해를 본 과원의 사후

관리가 소홀하면 올해 뿐 아니라 내년 개화에도 영향을

미칠 수 있으니 배수로 정비, 병충해 방제 등 기상에 따라

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가 현장 지도에 각별히

노력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또한, 4월 저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는 지자체 정밀

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농약대 등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고,

❍ 7~8월 착과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6월 둘째 주

부터 착과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
